
 

 

 

예거 르쿨트르, 뮌헨에 첫 번째 부티크 오픈 

 

 

예거 르쿨트르가 2023 년 11 월 뮌헨 중심부에 새로운 부티크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막시밀리안스트라세(Maximilianstraße) 24번지의 좋은 입지에 자리 잡은 부티크는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문객들은 매혹적인 워치메이킹의 세계는 물론, 1833년에 창립된 예거 르쿨트르의 유산과 

전문성, 혁신 정신, 창의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티크는 유명한 건축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크리스티안 뷔르클라인(Georg Friedrich Christian 

Bürklein)이 디자인한 인상적인 19세기 건물인 ‘리머슈미트-블록(Riemerschmid-Block)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 역사적인 기념물로 특별 보호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은 전통과 

현대성의 융합을 통해 그랑 메종의 정신을 재해석함으로써, 매뉴팩처가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오가닉 소재와 내추럴 컬러에 중점을 둔 인테리어는 예거 르쿨트르의 

본고장인 발레드주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티크에 들어선 고객들은 애트모스 클락을 비롯한 예거 르쿨트르의 현재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시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계 애호가들은 정교한 시계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1,4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제작한 그랑 메종의 특별한 유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차원의 가상 

형식으로 마련된 양방향 칼리버 벽을 통해 매뉴팩처의 상징적인 칼리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에 이어 고객들은 리베르소를 위한 공간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리미티드 에디션과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케이스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맞춤 

제작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공간에서 계속됩니다. 양방향 스트랩 벽에서 고객들은 시계 케이스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스트랩 소재와 컬러, 스티치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는 여러 중요한 발명품을 통해 메종의 뛰어난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탐구할 있어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치 작품 중간에 위치한 '매뉴팩처 월(Manufacture Wall)'은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 모여 180 가지의 다양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장인을 

조명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을 강화합니다. 1 층의 VIP 라운지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과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풍성해진 여정으로 인도합니다.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는 Maximilianstraße 24, 80539 München 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 30 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 시 30 분부터 오후 6 시까지 

운영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TM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TM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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